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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4. 25.(목)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 상습·반복적으로 식품 등을 부당광고하는 불법행위 집중점검(4.29.~5.3)

 - 신속한 사이트 차단 요청,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

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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